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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속보] 미 소비자심리지수, 역대 최저 수준
오늘 금요일 발표된 미시간대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8.0을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
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와 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계의 경제 전망이 매우 악화됐다. 생활
비 부담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소비 심리 위축이 표심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ttps://finance.yahoo.com/economy/articles/us-
consumer-sentiment-near-record-141940567.html

[미국 경제]
Reuters: 미 10월 기업활동 상승세 다소 둔화
Bloomberg: AI의 고용 위기·부의 양극화 막을 미국 방안 논의

[미국 금융]
CNBC: 미 10년물 금리 5% 아래로…AI 거품 우려에 국채 매수세

[중동전쟁]
이란, 미 공격 시 민간·경제 시설 타격 위협

[오일]
Bloomberg: 중동 원유 공급 다시 우려…유가 $115 돌파

[트럼프 관세]
WSJ: 이란, 미 공격 시 민간·경제 시설 타격 위협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아멕스, 'AI 대비' 전 세계 인력 5% 감원
CNBC: 항공료 급등해 승객 줄었지만… 항공사는 느긋해
Bloomberg: 애플 '아이폰 듀오' 출시…잘 팔린다

[KMI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Reuters: US business activity cools in October; strong demand fueling
price pressures
미 10월 기업활동 상승세 다소 둔화

오늘 금요일 S&P 글로벌이 발표한 10월 미국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
치가 57.6을 기록하며 전월(58.4) 대비 소폭 하락했다. 서비스업 성장세가 다소
누그러진 여파 때문이다.
다만 지수가 기준선 50을 웃돌며 확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강한 수요에 힘입어
생산물 가격 지수는 59.8로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 부문 고용 역시 확충 수요로 201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사

Bloomberg: Seven Big Ideas for Averting an AI Job Crisis, Wealth Gap
AI의 고용 위기·부의 양극화 막을 미국 방안 논의

미국을 중심으로 AI로 인한 실직과 빈부격차를 막을 대안이 논의 중이다.
첫째는 'AI 배당금'이다. 대중의 데이터로 성장한 AI 기업의 이익이나 주식을 국
부펀드나 세금으로 거두어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
원의원이 지분 환수 법안을 냈고, 앤트로픽과 일론 머스크 등도 주식 사회 환원
을 약속했다.
둘째는 '기본소득'이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AI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IT·마
케팅 인력에게 월 1천 달러를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 일부 시작됐다.

기사

[미국 금융]

https://www.reuters.com/business/us-business-activity-cools-october-strong-demand-fueling-price-pressures-2026-10-2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23/ai-driven-job-losses-and-inequality-a-guide-to-proposals-for-helping-workers?srnd=phx-economics-v2


CNBC: 10-year Treasury yield drops back to 5% this week as investors
seek cover from AI worries
미 10년물 금리 5% 아래로…AI 거품 우려에 국채 매수세

오늘 금요일 빅테크의 과도한 AI 투자 부채에 대한 경계감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켜졌다. 이에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 달 만에 5% 밑으로 떨어져 4.966%를 기록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받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증시 불안에 따른 안
전자산(국채) 쏠림 현상이 켜진 것.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상승 압력보다 안
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한 금리 하락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2년물 금리는 4.658%, 30년물은 5.292% 수준을 보였다. 

기사

[중동 전쟁]

WSJ: Iran Threatens Wider Strikes on Economic and Civilian Targets if
U.S. Attacks
이란, 미 공격 시 민간·경제 시설 타격 위협

오늘 금요일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을 재공격할 경우 걸프 연안국의 미
군 기지, 함정은 물론 경제 및 민간 시설까지 전면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란은 여전히 수백~수천 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재고를
가지고 있으며, 비축 부품을 활용해 무기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https://www.cnbc.com/2026/10/23/bonds-yields-us-treasurys.html#:~:text=10%2Dyear%20Treasury%20yield%20drops%20back%20to%205%25%20this%20week%20as%20investors%20seek%20cover%20from%20AI%20worries


이에 미국은 중동 내 일부 기지의 미군 전력을 이동시키고, 사우디 주재 비필수
정부 직원과 외교관 가족에게 철수령을 내리는 등 군 및 외교 인력의 안전 확보
에 나섰다.

기사

[오일]

Bloomberg: Oil Tops $115 to Five-Month High as Mideast Supply Risks
Mount
중동 원유 공급 다시 우려…유가 $115 돌파
 

오늘 금요일 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홍해 연안 얀부(Yanbu) 항
구와 주요 유전, 공항을 공격하면서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는 이번 주 약 4% 상승하며 배럴당 115달러 선에 거래되어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렌트유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85% 이상 급등했다.

https://www.wsj.com/world/middle-east/iran-threatens-wider-strikes-on-economic-and-civilian-targets-if-u-s-attacks-55f75e6b?mod=hp_lead_pos1


기사

[트럼프 관세]

WSJ: How Tariffs Became the Most Hated Word in Politics
미 정치권의 가장 기피되는 단어는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 부르던 '관세'가 고물가에 지친 대중의
반발을 사며 정치권에서 가장 기피하는 단어로 전락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관세를 집중 공격하는 반면 공화당은 언급을 꺼리
고 있다. 공화당의 Mike Rogers 미시간주 상원의원 후보조차 트럼프의 무역 전
쟁을 끝내야 한다며 선을 긋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관세를 정착시키
려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하며, 생활비 부담과 맞물린 관세는 결국 역풍을 부르
고 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American Express is cutting 5% of its workforce to ‘prepare for AI’
아멕스, 'AI 대비' 전 세계 인력 5% 감원

오늘 금요일 American Express(Amex)가 전체 인력의 약 5%를 감원한다고 발
표했다.
Christophe Le Caillec CF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
"조직을 더 날렵하고 민첩하게 만들고,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
다. 2025년 말 기준 Amex의 전체 임직원 수는 약 7만 7천명이다.

기사

CNBC: Fewer people are flying as airfare soars. Here’s why airlines aren’t
worried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22/latest-oil-market-news-and-analysis-for-oct-23?srnd=homepage-americas
https://www.wsj.com/economy/trade/how-tariffs-became-the-most-hated-word-in-politics-eeed7932?mod=hp_lead_pos5
https://www.cnbc.com/2026/10/23/american-express-job-cuts.html


항공료 급등해 승객 줄었지만… 항공사는 느긋해

연료비 상승 여파로 올해 항공권 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면서 공항 검색대 통
과 인원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탑승률을 채우는 것보다 높은 운임을 받는 것이 수익성에 더
유익하다는 입장이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및 일등석 등 고가 좌석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
기 때문이다.

기사

Bloomberg: Apple’s iPhone Duo Hits Stores in Face of Short Supply and
High Demand
애플 '아이폰 듀오' 출시…잘 팔린다

오늘 금요일 애플의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iPhone Duo)'가 정식 출시되면서 전
세계 매장에 구매 대기 줄이 길게 이어졌다.
2천 달러라는 높은 가격에도 초기 공급 물량이 부족해 일부 매장은 개장 30분
만에 품절됐으며, 온라인 주문 시 배송 대기 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 밀린 상태
다.
고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애플 제품을 기다려온 소비자와
리셀러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기사

[KMI 공급망 브리핑]

美 동부·걸프 연안 항만, 중국 외 교역 확대와 장기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2030
년대까지 대규모 처리능력 확충 추진

美 동부·걸프 연안 항만들은 동남아·인도 등과의 교역 확대에 대응하고 향후 항
만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터미널 개발과 기존 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
동부 연안에서는 서배너 제3 ‘컨’ 터미널의 인허가 승인과 볼티모어·델라웨어주
윌밍턴 신규터미널 착공이 이루어져, 3개 사업의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약 680
만 TEU의 처리능력이 추가될 전망임

https://www.cnbc.com/2026/10/23/airfare-airline-capacity.html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0-23/apple-s-iphone-duo-hits-stores-in-face-of-short-supply-and-high-demand?srnd=homepage-americas


여기에 서배너 기존 터미널과 버지니아항 확장으로 약 340만 TEU, 필라델피아
항 확장으로 약 100만 TEU가 추가되면, 동안 사업의 처리능력 증가분은 연간
약 1,120만 TEU에 달함
걸프 연안에서도 뉴올리언스·휴스턴·코퍼스크리스티의 신규 터미널과 모빌항
추가 선석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완료되면 2030년대까지 연간 약
700만 TEU의 처리능력이 추가될 수 있음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https://www.constantcontact.com/legal/customer-contact-data-notice

